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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전 연안 고수온 특보 해제

-  피해 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 지원 추진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9월 7일(수)부로 전남 함평만, 충남 천수만,

제주도 연안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한다. 이로써 우리나라

전 연안 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것이다.

제11호 태풍 ‘힌남노’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

되면서 전남 함평만 등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해역을 포함해 우리

나라 전 연안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 고수온

특보를 모두 해제하게 되었다.

지난 7월 6일(수) 전남 함평만, 경남 사천만 등 전남 내만과 경남 내만에

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본부와 현장대응반을

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. 이러한 노력

으로 고수온 특보기간은 64일로 특보체계가 마련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

기록*하였으나, 피해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**하였다.

  * 종전 최장 기간 43일(’18, ’21) / (’17)32 → (’18)43 → (’19)22 → (’20)22 → (’21)43 → (’22)64

 ** (’21) 569어가, 1,900만 마리 → (’22) 96어가, 110만 마리(9.7 기준)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올해 고수온이 역대 최장 기간동안

이어졌지만, 현장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피해가 줄어들었

다.”라며, “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

재해대책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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